3.1운동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선언서


3.1운동 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당당함과 기개를 가졌고 여성의 주체성, 남녀평등 사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계발하며 남성과 동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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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정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남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제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현실에선 다릅니다.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100년이 여성들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과도기를 거쳤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의 확대, 여성복지의 증진입니다. 여성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가능성의 존재로 파악할 때 남녀평등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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